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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소아와 청소년의 외상적 경험은 영화에 빈번히 다루어지는 소재 가운데 하나이다. 저자들은 소아, 청

소년이 영화에 표현된 양상들을 살펴 보았다. 이들 영화는 외상적 경험이 성장영화의 중요한 모티브로 쓰인 

경우, 정치사회적 이슈의 은유로 쓰인 경우, 그리고 드라마의 복선이나 소재로 쓰인 경우 등 크게 세 가지의 

범주로 구분이 가능하였다. 영화는 만드는 이 혹은 그것을 보는 이들의 경험과 갈등과 무의식적 욕구가 반복

되어 표현되는 장이면서, 어린 아이의 상징적인 놀이와도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외상적 경험이

라는 소재가 영화 속에 빈번히 다루어지는 원인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영화에 나타난 외

상의 치유 양상도 다양하게 드러나며, 영화 자체가 교정적 감정경험을 가능케 하는 매체로 작용하여 내적 발달

을 돕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영화에 나타난 정신과적 문제들은 영화 대중의 무의식 속에 그와 관련된 전형적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으므로, 앞으로 영화에 드러나는 소아, 청소년의 외상적 경험이 보다 더 진실되게 그

려지고 풍부한 의미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영화를 만드는 주체와 정신과 의사간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중심 단어：영화·소아와 청소년의 외상적 경험. 

 

“The basilisk kills people by looking at them. 

But no one’s died 

-because no one looked it straight in the eye.” 

-<Harry Potter and the Chamber of Secrets> 

 
서     론 

 

전쟁, 재해, 성적(性的) 혹은 신체적 학대, 방임 등의 

외상적 경험은 현실의 문제들이면서 영화의 발명 초기부

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화에 매우 빈번히 반영되어 온 

소재 가운데 하나이다. 영화에서 외상적 사건들은 영화

의 서사가 펼쳐지는 배경이 되기도 하고, 그 이야기가 전

개되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등장인물의 심

리적 현실에 영향을 주고, 갈등을 부여하거나 심화하며, 

성격과 행동패턴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면에

서, 때로 외상적 경험은 인물 자체와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이 논문의 목적은 소아, 청소년의 외상적 경험이 영화 

안에서 어떻게 그려졌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정신과 의

사의 입장에서, 이러한 작업은 몇 가지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첫째, 영화는 우리가 환자로부터 단선적인‘이

야기’의 형태로 듣고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보다 입

*이 논문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2002년 춘계학술대회에서 구연발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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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구성하여 보여줌으로써 좀 더 쉽게 공감하도록 

돕는 매개체가 된다. 즉,‘전문지식을 가진 관객’의 입장

에서 영화를 향유하는 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영화는 어떤 예술의 형태보다도 매력적이고 흡인

력이 강한 대중적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영화를 보는 이

들은 쉽게 영화 속 인물들에게 자기 자신을 투사하며, 영

화 속의 현실을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인다1). 그런 의미

에서 임상가의 입장에서 관심을 갖는 어떤 영역이 영화 

안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영화를 보

는 대중 혹은 영화를 만드는 주체가 그 문제에 대해 어

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를 짐작케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할 것이다. 셋째, 이렇게 고찰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영화

를 치료적으로 혹은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

는 기본 자료로 삼는 것이다. 

저자들은 195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제작된 다양한 

장르의 영화 20여 편을 고찰의 대상으로 삼았다. 우선 

외상적 경험이라고 하는 소재가 구현되는 방식 혹은 영

화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미에 따라 몇 가지 범주로 

묶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그 결과 다소 자의

적이기는 하나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해 기

술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외상적 경험이 영화의 보편

적인 소재로 다루어져 온 이유를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기로 하였다. 이는 곧 치료적 혹은 교육적 관점에

서 영화의 효용이라는 문제와도 맞물리는 것으로 생각되

었으며, 이에 관해서도 나아갈 방향을 언급하고자 하였

다. 아울러 이 논문은 어떤 특정한 영화 분석의 도구로 

각각의 영화를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

지 않으며, 방향 제시 이상의 교조적 입장에서도 거리를 

두고 있음을 밝혀 둔다. 

 

범주적 구분 
 

1. 성장영화의 모티브로서의 외상 

첫번째 범주는 외상적 사건과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병리, 발달과정의 왜곡, 혹은 그 극복의 과정이 영화의 

큰 줄기가 되는 경우이다. 즉, 작가가 영화를 통해 말하

고자 하는 주된 관심사 혹은 작가의 의도는 외상과 관련

된 현상이나 그 결과를 관객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경우 대개는 성장영화의 색채를 띄게 되며, 주인공은 고

난과 외상 속에서 좌절하거나 혹은 극복하고 성장한다. 

이런 경우 비록 영화의 내러티브 안에서 주인공이 고통

을 겪고 곤란에 빠질 지라도, 주인공을 바라보는 시선은 

공감적이고 따뜻할 때가 많으며, 영화에 담긴 작가 개인

의 진정성이라는 의미에서는 가장 우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고전적인 예의 하나는 <400번의 구타, Les 400 

coups, 1959, France)>이다. François Truffaut 의 데

뷔작인 이 영화는, 실제 어린 시절 소위‘문제아’였던 감

독 자신의 기억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졌다고 한다2)3). 

주인공인 14세 소년 Antoine Doinel(Jean-Pierre Lé-
aud) 부모로부터 방치 혹은 단절된 청소년이다. 애정이 

없는 가정과 학교에서 정서적 박탈을 겪고 설 자리를 잃

어버린 아이의 모습, 그리고 집에서 거리로, 거리에서 유

치장과 감화원으로, 아이의 삶의 조건이 이행하는 과정

이 묘사되어 있다. 마지막에 바다와 땅 사이, 즉‘과거와 

현재’사이에서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곤혹스러워하는 아이의 표정은 매우 상징적이다. 

또 다른 예들로, <빠드레 빠드로네(Padre Padrone, 

1977, Italy, 감독：Paolo Taviani, Vittorio Taviani)>, 

<화니와 알렉산더(Fanny and Alexander, 1982, Swe-
den, 감독：Ingmar Bergman)>, <에이미(Amy, 1998, 

Australia, 감독：Nadia Tass)>, <걸파이트(Girlfight, 

2000, USA, 감독：Karyn Kusama)> 등이 있으며, 논

란의 여지는 있으나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2001, USA, 감독：

Chris Columbus)>, 그리고 <해리 포터와 비밀의 방(Ha-
rry Potter and the chamber of secrets, 2002, USA, 

감독：Chris Columbus)>을 위시한 일련의 <해리 포터> 

시리즈를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정치사회적 이슈의 은유로서의 외상 

둘째 범주는 외상적 사건이 다른 정치사회적 이슈의 

은유로 쓰이는 경우이다. 극히 중립적이거나 오락적인 

영화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화는 함축적이든 명시적이

든 어떤 종류의 이데올로기, 즉 가치체계를 내포하기 마

련이다4). 특히 어린 아이는 사회와 마찬가지로 역동적

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이며 외부 환경의 영향에 

민감하므로, 격동기의 사회를 은유하는 데 좋은 대상으

로 사용될 뿐 아니라, 반전(反戰)이나 반폭력(反暴力)의 

메시지를 담기에도 유용한 소재로 쓰여 온 듯하다. 

이 범주에서 전형적인 예의 하나는 <양철북(Die Ble-
chtrommel, 1979, Germany, 감독：Volker Schl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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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f)>이다. 이는 1924년 독일의 자유 무역 도시였던 Dan-
zig를 배경으로 하는 Günter Grass의 동명 소설(1959)

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영화는 Oskar Matzerath(David 

Bennent) 개인이 겪은 엄마의 임신과 자살, 아버지의 죽

음과 같은 성장력 뿐 아니라 나치의 성장과 이차대전의 

발발, Danzig라는 도시가 겪은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독

일의 패배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괴한 이미지를 

갖는 Oskar의 시각과 나레이션을 통해 묘사하고 있다. 

Oskar의 성장 중지, 양철북, 그리고 비명은 다양한 상징

으로 읽히지만, 위선과 혼란에 찬 세상의 경험들로부터 

스스로를 철퇴시키고 반대로 공격을 가하는 수단처럼 보

인다. 

또 다른 예로 <셀레브레이션(Festen, 1998, Denmark, 

감독：Thomas Vinterberg)>은“Dogma 95”가 상징하

는 바, 기존의 영화 질서와 방법론의 전복이라는 주제를 

영화 안에 구현한 것이다. 그 외에 Steven Spielberg의 

초기작 가운데 하나인 <태양의 제국(Empire of the sun, 

1987, USA)>, 광주 민주화항쟁을 둘러싼 한국 근현대

사의 비극을 유린당한 소녀의 운명에 빗대 그린 <꽃잎

(1996, 한국, 감독：장선우)> 등이 이 범주에 넣을 수 

있겠다. 

이 범주에 속하는 영화의 특징은, 그 소재의 선택과 구

현이 사회적 제약과 정치적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

울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양철북>이 영화화 되는 

것은 1960년대 이후 독일에서 일어난 체제 저항 움직

임이나 자유주의 운동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1980

년대 말의 민주화 분위기 없이 우리나라에서 <꽃잎>이 

영화화 되기는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3. 드라마의 소재로서의 외상 

마지막 범주는 전체 드라마가 전개되기 위한 부분으로 

외상적 사건이 쓰이는 경우이다. 이때 외상적 사건은 드

라마 안의 주인공들이 변화해 가는 동기 혹은 복선으로 

작용하는 데 그친다. 외상은 대부분 매우 드라마틱한 외

양을 갖게 되며, 아동 개인의 성장문제는 초점에서 벗어

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이 범주의 영화들은 영

화로서의 가치나 사실성에 있어서의 진위 여부를 떠나, 

소위 가장‘대중적’이라고 평가되는 영화에서 흔히 취해

지는 방식이므로, 특히 언급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니(Marnie, 1964, USA, 감독：Alfred Hitchcock)>

는 그 고전적인 예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Marnie 

(Tippi Hedren)는 습관적 도벽, 붉은색과 천둥번개에 

대한 심한 공포증과 성적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젊은 여

인이다. 이런 증상과 행동의 기저에는, 천둥번개가 치던 

날 창녀였던 어머니가 몸을 팔았던 선원을 그녀 자신이 

포크로 찔러 죽였던 과거의 외상적 경험이 망각된 채 내

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그려진다. 

Hitchcock 이후에도 <사랑과 추억(The prince of tides, 

1991, USA, 감독：Barbra Streisand)>, <굿 윌 헌팅

(Good Will Hunting, 1997, USA, 감독：Gus Van Sant>, 

<돈 세이 워드(Don’t say a word, 2001, USA, 감독：

Gary Fleder)>, <스토커(One hour photo, 2002, USA, 

감독：Mark Romanek)>, <캐치 미 이프 유 캔(Catch me 

if you can, 2002, USA, 감독：Steven Spielberg), 

<눈물(2000, 한국, 감독：임상수)>, <H(2002, 한국, 감

독：이종혁)> 등 수많은 영화에서 강간, 가족 내 학대, 

부모의 죽음 또는 이혼 등을 등장인물의 병적인 심리와 

행동 양상이 발현되는 동기로 묘사하였다. 이들과 같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으면서 조금 다른 형태로 전개되는 

영화로 <트위스터(The twister, 1996, USA, 감독：Jan 

de Bont)>와 <콘택트(The Contact, 1997, USA, 감독：

Robert Zemeckis)>가 있다. 

 

왜 외상적 경험인가? 
 
외상적 사건들은 그와 관련된 사고, 감각, 이미지, fla-
shback, 감정 혹은 경험의 직접적 재연(reenactment) 

등의 형태를 띠고 불수의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5).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서도 흔히 증상의 일부

로서 발현되는 것들이다. Freud(1920/1961)는 개인이 

과거의 고통스러운 순간과 감정을 반복하는 것을 반복

강박(compulsion to repeat)이라 칭하였으며, 이는 분

석과정에서의 전이현상 혹은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는데6), 위에 열거한 외상사건의 재경험은 공

통적으로 반복강박의 기전을 통해 보여지는 현상들이다. 

반복강박은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며, 불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면서, 무엇보

다도 과거에 수동적으로 경험한 외상을 적극적으로 숙달

하고 훈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5). 

영화에서 다루어지는 외상이라는 소재가 과연 그것을 

만드는 이의 외상적 경험과 갈등의 산물 혹은 반복강박

의 한 형태라고 가정하는 것은 상당히 비약적인 것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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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일부의 영화 작가들은 어린시절의 충격적 기억

들을 작업의 주된 주제로 삼으며, 자신의 경험을 재창조

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공포나 상실감을 느

끼게 하기도 한다7). François Truffaut, Alfred Hitchcock 

또는 Steven Spielberg의 영화에서 자전적 경험 혹은 

그 경험으로부터 상징화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드러나

는 것이 그 예이다. 하지만 다른 예술과는 달리, 영화는 

창작과 제작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며 다양한 영역의 

인력이 참여하므로, 전적으로 감독 개인의 무의식의 산

물이라고 하기는 어렵다8). 하지만 그것이 영화의 원작자, 

감독, 그리고 영화를 수용하는 대중의 욕구와의 접점에

서 형성되는 어떤 공통분모를 대변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영화 

안에 등장하는 개인 혹은 집단의 주관적 현실은 만든 이

의 창작물이기는 하지만, 결국 영화를 통해 외부로 드러

나고, 관객과의 객관적 소통의 맥락에 놓여지기 때문이

며, 어느 정도 자본의 통제를 받는 영화매체의 특성상 그 

창작의 향방이 관객의 욕구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1). 

그런 의미에서, 영화는 영화의 창작 주체와 그것을 보

는 관객이 함께 만들어 가는 반복강박의 상징적인 한 형

태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외상경험이나 갈

등상황을 스토리가 있는 상징적 놀이로 재연해 내는 것

과 같다. 영화의 각 요소들은 flashback과도 같은 이미

지의 포착, 사고와 언어에 해당되는 내러티브, 거기에 수

반되는 정서적 경험 등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가장 소통

이 가능하며 공적인 재생의 형태라는 점에서 그러하다9)10). 

영화가 관객의 앞에 놓일 때 스크린은 어린 아이의 놀

이에서와 같이 갈등과 기억이 자유롭게 표현되고 연기

(‘play’)되는 구조(structure)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즉 영화를 보는 이는 무의식적으로 스크린 안에서 벌어

지는 사건과 인물에 스스로를 동일시하지만, 동시에“이

것은 단지 허구(놀이)이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

든 나는 안전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환자의 자유로운 감정 표현을 돕는 정신

분석의 치료적 공간과도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 관객이 

외상적 경험을 다룬 영화를 통해 재연하고 싶어 하는 것

이 반드시 영화에 기술된 것과 똑같은 외상적 사건일 수

는 없다. 오히려 영화 안에 표현된 외상은 개개인이 가지

고 있는 결핍과 갈등을 극화하고 상징하여 좀 더 명료하

게 만들어진 객체가 되는 것이다. 

위에서 기술한 세 가지 범주 가운데 특히 영화를 향유

하는 주체의 이러한 욕구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은 세 

번째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Hollywood의 상업영화에

서 자주 보이는 이 범주의 영화들은, 다른 정신 병리나 

정신 현상을 소재로 한 영화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경우에 어떤 전형적인 서술 구조, 더 나아가 장르적 특

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재 주인

공이 겪고 있는 곤란이 어린 시절의 외상적 사건에 근거

하고 있다는, 단선적인 인과관계 구조로 그리는 것이다1)11). 

여기에 또 한가지의 영화적 관습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

은데, 억압되었던 외상의 기억이 재생되면서 주인공은 

거의 마술적으로 치유된다. 이러한 구조는 상처 입은 희

생자로서의 주인공과, 주인공을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로

부터 구원해 주는 파트너(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지지적

인 보호자 등)를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만든다. 그 파트너

는 주인공으로 하여금 과거의 기억을 재구성하도록 이끌

어감과 동시에 심리적인 부모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런 특성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외상적 경험 자체를 숙

달하려는 목적보다 더 앞서 있는 듯 보이는 것은 현재의 

모든 징후에 대해 간단하고 명료한 답을 찾고자 하는 소

망11), 혹은 현실의 문제에 대한 마술적 해답을 얻고자 

하는 욕구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영화라는 매체가 관객

에게 제공하는 기능이기도 하다. 혹은 망각된(혹은 결여

된) 역사의 복원과 해체된 가족의 재결합이라고 하는 현

대 미국 문화 주체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영화를 만드는 주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

군 환자의 반복되는 놀이나 신경증에서의 반복강박처럼 

외상기억의 반복적 재연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은 지나친 단순화라고 생각된다. Emde(1999)는 아동의 

정서적 발달 과정에서 여섯 단계의 중요한 전환점을 제

시한 바 있는데, 그 중 마지막 과제는 감정이 실린 경험

을 온전하고 일관되게(‘in coherent way’), 언어적으

로 서술함으로써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

는 것이라 하였다12). 서술의 일관성(coherency)은 과거

의 경험을 숙고(reflect)하고 mentalize 할 수 있는 능

력을 반영하기도 하며, 성인에서 안정된 애착과 공감능

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13). 다시 말하면, 외상

적 경험이 서술하는 내용의 주제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도, 그것을 숙고하고 상징적 변용을 통해 타인과 기꺼이 

소통할 수 있는 창작물의 형태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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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일단 그 외상적 경험이 작가의 내면에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처리되고 자유로워진 상태임을 반영하는 것

일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영화 가운데 소아, 청소년의 외상적 경험을 

다룬 영화는 극히 드물었다. <꽃잎>, <눈물>, <H> 정도

가 대상이 되었는데, 대체로 외상의 의미나 결과를 다소 

관습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다. 이

는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진정한 성장영화의 범주에 넣

을 수 있는 영화가 많지 않다는 사실과 맥을 같이 한다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영화를 만드는 주체가 소아

와 청소년의 문제, 특히 그들의 심리적 현실과 성장과정

에 주의를 기울이고 반추할 만한 여력이 아직은 부족하

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가족 내 폭력이나 성적, 신체

적 학대와 같은 문제들을 드러내 놓고 대중적인 담론의 

소재로 삼기에는 아직 금기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이유가 될 것이며,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 사회의 분위

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소아, 청소년의 성장, 그

리고 심리적 경험과 관련된 이슈에서 좀더 진솔하고 다

양한 시각을 확보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영화의 숙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된다.  

 

치유의 장면들 
 

영화에서 드러나는 외상적 경험들이 어린 아이의 놀이

와 같은 표현의 양식이라고 가정할 때, 치료적 혹은 발달

적 측면에서 영화가 갖는 힘에 대해서도 고찰이 가능할 

것이다. 다시 놀이의 기능으로 돌아가서, 놀이는 기억과 

정신 내적인 경험을 표현하게 하는 동시에 경험으로부터 

의미를 생성해내게 하며,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내러

티브 내로 통합하도록 돕는다. 이는 결국 자기(self) 경

험의 일관성을 발달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10). 즉, 외상

경험을 다룬 영화를 접하는 관객의 내면에서도 이러한 

과정, 즉 일종의 감정적 재경험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비록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

지만, 영화 안에 반영된 외상적 경험의 형태와 그에 따

른 인물의 성장 혹은 좌절이 인간 내면의 보편적 진실에 

가까이 있을수록 그러한 감정적 경험은 더 강렬하고 오

래 지속되며 공명(共鳴)할 수 있는 힘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영화 속에 드러나는 외상적 경험은 치유되기도 하고, 

치유되지 않은 채로 남기도 한다. 영화의 내용으로 드러

나는 외상의 극복 여부와 관객이 느끼는 공감의 정도는 

비례하지 않을 것이다. 외상의 극복 과정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는데, 그 중 하나는 fantasy의 역할이다. 

<화니와 알렉산더>에서 아버지가 죽고 새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는 동안 Alexander(Bertil Guve)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은 의식적으로는 거짓말과 이야기 만들기였

으며, 무의식적으로는 환상의 경험과 전조작기 사고로의 

인지적 퇴행이다1). <태양의 제국>에서 전쟁의 와중에 부

모와의 이별을 경험한 Jim(Christian Bale)은 비행(飛

行)과 환상의 세계에 탐닉함으로써 자신을 지탱하고 생

존하게 한다. <해리 포터> 시리즈에서 초기 영아기의 외

상을 안고 자라나는 Harry(Daniel Radcliffe)를 구해 주

는 것도 역시,‘마법사’라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환상

의 세계로의 진입이다. 최근의 <캐치 미 이프 유 캔>에

서 그려졌던 것도, 부모의 이혼이라는 외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인공 Frank(Leonardo DiCaprio)가 취했던, 

극대화된 전능감의 외현화에 관한 것이다. 관객이 영화

로부터 얻는 것 역시 유사할 수 있겠는데, Lacan의 말을 

빌어 표현하자면 영화를 통해 아이가 자아를 최초로 인

식하던 심리 발달의 초기단계(거울단계)로의 퇴행을 경

험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7). 

외상의 극복 과정으로 두 번째는 승화(sublimation) 

혹은 역공포방어(counterphobic defense)를 통해 다른 

생산적인 단계로 이행하는 것이다. <트위스터>와 <콘택

트>는 공통적으로 주인공이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상실이라는 외상이 직접 관련됨을 보여주는데, 

병리적 과정보다는 오히려 탄력적(resilient)으로 외상을 

극복하는 힘의 존재를 표현하는 데 치중함으로써 좀더 

낙관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빠드레 빠드로네>는 이탈리

아의 언어학자인 Gavino Ledda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

으로 만들어진 영화로, 영화의 제목은 아버지가 곧(노예

의) 주인이 되는, 부자간의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의미

한다2). 아버지의 손에 의해 문명(문화)와 세상과 차단되

었던 주인공이‘글과 언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자

기를 실현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세 번째는 억압되었던 외상기억의 갑작스러운 재생, 

즉 derepression의 과정을 통해 그것이 치유되는 형태

로, 아마도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될 것이다. <마니>가 

역시 고전적인 예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

국 문화에서 광기에 대한 재정의(再定義)의 목소리가 높

아짐과 동시에 정신과와 정신분석이 권위적이며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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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해결책으로 받아들여지던 소위“황금기”의 경향을 대

표하는 작품이다11)14). 이 영화에서 Marnie가 악몽을 꾸

고 일어난 밤 남편 Mark(Sean Connery)와 게임을 하

듯 자유연상을 주고받는 장면은 그 시기에 정신분석가와 

접촉하는 것이 지식인 사회에서 얼마나 보편적인 일이

었는가를 반영하는 듯 하다. 그러나“황금기”가 지난 이

후의 영화들에서도 이런 관습적 모티브는 반복된다. <사

랑과 추억(The prince of tides, 1991, USA, 감독：

Barbra Streisand)>에서 주인공 Tom Wingo(Nick No-
lte)의 문제는 강도로부터 강간(homosexual rape)당하

던 사건을 회상함으로써 해결되며, 후반으로 갈수록 Tom

과 정신과 의사 Susan(Babra Streisand)의 로맨스가 

주된 흐름을 이루게 되면서 왜곡된 의사-환자(혹은 보

호자) 관계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최근작 <돈 세이 

워드(Don’t say a word, 2001, USA, 감독：Gary Fle-
der)에서 주인공 소녀 Elizabeth(Brittany Murphy)는 

아버지의 사망 장소에서 억압되었던 10년 전의 사건을 

재경험함과 동시에 오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해

리증상에서 해방되며,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되는 복잡한 

숫자를 기억해 내기도 한다. 

이런 경향은 초기 정신분석의 이론, 즉 외상기억의 억

압을 해제함으로써 히스테리 환자의 전환장애 증상을 치

유한 Freud의 초기 작업에서 영향 받은 바 크다고 보여

지지만, 오히려 정신분석이 발아한 유럽의 영화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점이다. 또한 소위‘cathartic cure’단계 

이후의 정신분석 혹은 정신의학의 발달적 성과는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진다11). 영화에 드러난 이미

지가 그것을 보는 이의 전의식과 무의식에 끊임없이 영

향을 주어 일정한 전형성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향은 정신과와 정신과 치료를 오해하도록 

만들 수 있는 함정을 안고 있다. 한 예로 Gabbard(1999)

는 분석중인 환자가 <굿 윌 헌팅>을 보고 Will(Matt 

Damon)의 외상경험이 치유되는 과정과 자신의 치료과

정을 동일시하였던 증례를 제시하며 그러한 영화가 정신

치료에 대한 그릇된 환상을 심어주는 것을 경고한 바 있

다11). 이는 <뻐꾸기 둥지 위로 날다(One flew over the 

Cuckoo’s nest, 1975, USA, 감독：Milos Forman)>나 

<레퀴엠(Requiem for a dream, 2000, USA, 감독：

Darren Aronofsky)>을 본 관객이 ECT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견해를 갖게 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 이는 정

신과 환자, 질환, 그리고 치료 혹은 정신과 의사가 사회

에 비춰지는 표상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향후 계속 주시

하고 논의해 나가야 하며, 정신과 의사와 영화의 창작 주

체 사이에도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

각된다. 

 

결     론 
 

소아와 청소년의 외상적 경험은 영화에 빈번히 다루어

지는 소재 가운데 하나이다. 지금까지 저자들은 소아, 청

소년이 영화에 표현된 양상들을 살펴 보았다. 이들 영화

는 외상적 경험이 성장영화의 중요한 모티브로 쓰인 경

우, 정치사회적 이슈의 은유로 쓰인 경우, 그리고 드라

마의 복선이나 소재로 쓰인 경우 등 크게 세 가지의 범

주로 구분이 가능하였다. 영화는 만드는 이 혹은 그것을 

보는 이들의 경험과 갈등과 무의식적 욕구가 반복되어 

표현되는 장이면서, 어린 아이의 상징적인 놀이와도 같

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외상적 경험이라는 

소재가 영화 속에 빈번히 다루어지는 원인의 일부를 설

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영화에 나타난 외상의 치

유 양상도 다양하게 드러나며, 영화 자체가 교정적 감정

경험을 가능케 하는 매체로 작용하여 내적 발달을 돕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영화에 나타난 정신과적 문제들은 영

화 대중의 무의식 속에 그와 관련된 전형적 이미지를 각

인시킬 수 있으므로, 앞으로 영화에 드러나는 소아, 청소

년의 외상적 경험이 보다 더 진실되게 그려지고 풍부한 

의미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영화를 만드는 주체와 정신

과 의사간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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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thors reviewed the child and adolescent’s traumatic experiences expressed in movies through 
late 1950s to year 2002. The movies are roughly classified by 3 categories based on the methods that 
used to express protagonist’s experience and to uncover the meaning that is implied, that is, an important 
motive of growth, a metaphor of socio-political issues, or merely an event to develop a drama. Movie is a 
product of repetition compulsion and an activity like symbolic play between creator and spectators through 
screen, which enables a kind of corrective emotional experience. The curative elements in movies were 
also reviewed. The authors suggest the importance of mutual communications between movie creators and 
psychiatrists because media images about psychiatric issues can make internal stereotypes in conscious 
and unconscious mind of spect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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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Movie lists> 
Category Title Year Nation Director Kind of trauma 

400번의 구타(Les 400 
coups) 

1959 France François 
Truffaut 

Neglect, emotional and physical 
abuse 

빠드레 빠드로네(Padre 
padrone) 

1977 Italy Paolo Taviani, 
Vittorio Taviani 

Neglect, emotional and physical 
abuse 

화니와 알렉산더(Fanny 
and Alexander) 

1982 Sweden Ingmar 
Bergman 

Sudden death of father, integration 
into stepfamily, emotional and  

physical abuse 
작은 전쟁(The war) 1994 USA Jon Avnet Death of father(father with PTSD) 

에이미(Amy) 1998 Australia Nadia Tass Witnessing death(accident) of 
Father 

걸파이트(Girlfight) 2000 USA Karyn Kusama Emotional and physical abuse 

A*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 
(Harry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해리 포터와 비밀의 방 
(Harry Potter and the 

chamber of secrets) 

2001 
2002 

USA Chris Columbus Death(homicidal) of parents,  
Neglect, emotional and physical  

abuse 

양철북(Die 
Blechtrommel) 

1979 Germany Volker 
Schlöndorff 

Witnessing extramarital affair of 
mother, war 

셀레브레이션(Festen) 1998 Denmark Thomas 
Vinterberg 

Sexual abuse(incest) 

태양의 제국(Empire of 
the sun) 

1987 USA Steven 
Spielberg 

War, separation from important 
others 

B 

꽃  잎 1996 한국 장선우 광주 민주화운동, witnessing death of 
mother 

마니(Marnie) 1964 USA Alfred 
 Hitchcock 

Homicide, witnessing threats 

사랑과 추억(The prince 
of tides) 

1991 USA Barbra 
Streisand 

Rape, robbery, physical abuse 

트위스터(The twister) 1996 USA Jan de Bont Natural disaster, witnessing death of 
father 

콘택트(The Contact) 1997 USA Robert 
Zemeckis 

witnessing death of father 

굿 윌 헌팅(Good Will 
Hunting) 

1997 USA Gus Van Sant Neglect, emotional and physical 
abuse, rejection form adopted 

family 

눈  물 2000 한국 임상수 Neglect, physical and 
sexual abuse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Pay it forward) 

2000 USA Mimi Leder Physical abuse 

돈 세이 워드(Don’t say a 
word) 

2001 USA Gary Fleder Witnessing death of 
father(accident or homicide) 

스토커(One hour photo) 2002 USA Mark Romanek Physical, emotional, and(possibly) 
sexual abuse 

캐치 미 이프 유 캔 
(Catch me if you can)

2002 USA Steven 
spielberg 

Divorce of parents 

C 

H 2002 한국 이종혁 Neglect and emotional abuse, 
single, prostitute mother 

*A：성장영화의 모티브로서의 외상, B：정치사회적 이슈의 은유로서의 외상, C：드라마의 소재로서의 외상 
      


